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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ego-resilience on mother-child attachment. More

specially, mother-child attachment for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internal working model.

Methods: Participants were 190 mothers of fourth and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Scale(Shin, 1997), the Scales of Ego-

resilience(Yoo & Shim, 2002), and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Yang, 2006)

were used to measure variabl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Second,

mother-child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resilience. Next, maternal parenting stress_

interaction and ego-resilience explained mother-child attachment_trust. Last,

maternal stress_interaction explained mother-child attachment_isolation.

Conclusion/Implications: In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go-resilience influenced mother-child attach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maternal parenting stress, mother's ego-resilience, mother-child

attachment

Ⅰ. 서 론

애착은 생애초기 영아와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영아는 애착대상

자인 양육자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울음, 미소와 같은 애착행동을 보인다. 이때 양육자가 민

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영아는 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지만, 거부적이거나 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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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반응을 보이면 영아는 양육자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58).

이러한 애착 관계는 생애 초기 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Bowlby, 1958; Bretherton & Munholland, 1999). 애착 관계가 전 생애적으로 지속

된다는 관점은 내적실행모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내적실행모델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경험, 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련의 규칙체계를 의미한다. 각 개인은 생애

초기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애착 대상과 자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발달시키게 되며, 애착 관

계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전 생애 동안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러한 애착안정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영아 혹은 유아기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에 초점을 두고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거나, 애착안정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선영,

정지나, 2019; 문영경, 2020; 문소현, 2009; 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영유아 및 부모 특성

관련 요인,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적 요인이 애착안정성과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옥순, 2006;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7; 황현주, 정옥분, 2006). 영

유아 특성 관련 요인으로 영유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양

육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을 살펴보았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아

동기 경험 혹은 성인애착유형 등을 연구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은 애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노지영, 황혜신,

2012; 문영경, 민현숙, 2008; 장영애, 박정희,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진

행된 애착안정성 관련 선행연구와 애착 관계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내적실행모델을 근거

로 아동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기 후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로 급격한 신체변

화가 시작되면서 심리상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이 시기 아동의 발달 특성상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또래 관계 및 교사 관계가 언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안은

미, 조수민, 정익중, 2018; 이운경, 김민주, 2019; Rubin et al., 2006). 비록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더라도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며(Dwyer, 2005), 가족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유아기 및 아동기 초기 못지

않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면

서 이 시기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이러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

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선, 김춘경, 2016; 김희경, 김성훈, 2018; Ammaniti, van

Ijzendoorn, Speranza & Tambelli, 2000). 이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이 영유아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시기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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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은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언급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부모의 생각과 기대 그리

고 자녀의 행동이 다를 때 겪는 어려움과 자녀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Abidin, 1992). Cr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

끼는 스트레스와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스트레스

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양육

하는데 부모의 책임이 커졌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현재까지 진행

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그 연구대상이 주로 영유아기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노지영, 황혜신, 2012; 이경혜, 2002; 장영애, 박정희, 2009; 한태숙, 2008).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된 이유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특성상 직접적인

신체적 돌봄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어머니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동기 후기 혹은 청소년 초기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 줄어드는 시기이나 자녀의 발

달 특성상 이 시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

니들이 늘고 있는데(중앙일보, 2019),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빠른 사춘기의 출현 등으로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부모

를 당황하게 한다(정옥분, 2009). 최근 들어 사춘기 시기가 이전 보다 빨라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등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기 자

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응능력으로서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

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격의 한 유

형으로 규정하거나(Block & Block, 1980),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으로 개념화한다(Cicchetti & Rogosch, 1997; Garmezy & Rutter, 1985). 성격 유형의 한 측면으로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탄력적인 개인의 성격 특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

었고 성격 특질로 이해되는 탄력성은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

진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Rutter, 1985). 자아탄력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한 연구들은 개인이 역경, 위기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적응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절한 적응으로 나아가는 계속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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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고 보았다(Cicchetti & Rogosch, 1997; Garmezy & Rutter, 1985).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

아탄력성을 스트레스나 역경,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아의 기능과 수행을 유지하거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이거나(현인순, 양희택,

2019; Baraitser & Noack, 2007; Easterbrooks, Chaudhuri, Bartlett, & Copeman, 2011), 어머니 관련

변인이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권유경, 정소희,

2012; 권은경, 2008; 설염추, 2020; 이미혜, 2011).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유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현인순, 양희택, 2019), 자아탄력적인 어머니는 자녀 발달 및 적응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혜, 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모자녀관

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윤난호, 장성예, 그리고 이주연

(201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가족건강성과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준다

고 보고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 및 적응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

될 수 있다.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양육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좀 더 지혜롭고 융통성 있

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높은

수준의 자신감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부모자녀 관

계에서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

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일반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자아탄력

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일부 있으며,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고혜진, 2005; 이진화, 강은진, 2014), 이를 통해 어머니의 자아탄력

성과 애착안정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어머니가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애착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기의 애착안정

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거나, 애착안정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선영, 정지나, 2019; 문영경, 2020; 문소현, 2009;

배지아 등, 2016; Rubin el al., 2006).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 역시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노지영, 황혜신, 2012; 문영경, 민현숙, 2008; 장영애, 박정희, 2009), 자아탄력

성 관련 연구의 경우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보거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연구대상의 자아

탄력성을 살펴보아 일반가정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드물다(권유경, 정소희, 2012; 권

은경, 2008; 설염추, 2020; 이미혜, 2011; 현인순, 양희택, 2019; Baraiter & Noack, 2007;

Easterbrooks et al.,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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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애착안정성과 자녀의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탐색하여 이 시기 어머니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머

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를 하고, 이 시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_의사소통/신뢰감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

의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_소외감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자아탄

력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한 곳에 재학 중인 4-5학년 아동의 어머니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학년 자녀의 어머니는 114명, 5학년 자녀의 어머니는 76명이었으며, 남아의 어머니는

91명, 여아의 어머니는 99명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세였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59.2%),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30.6%)이었다. 어머니 취업 여부의 경우 전업주부

가 반 이상이었으며, 취업한 경우가 40%정도였다.1)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가 Abidin(1992)의 척도를 수정하여 재

구성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부모 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 특성

1) 어머니 학력과 취업에 대한 자료는 미응답이 많아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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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스트레스이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모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의 경우 ‘아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결국은 내가 관여하게 만든다.’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아이는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와 같다. 어머니는 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부모 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가 .72,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가 .81,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 어머니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번안한 뒤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원래 4점 척도이나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6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4문항

으로 구성되어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s α는 .85이었다.

3)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R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을 번안한 양애경(2006)의 부모 애착 도구 중 의사소통/신뢰감

영역의 11문항과 소외감 영역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는 도구로 예비

조사를 통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 아이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아이의 판단을 믿어 준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동 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어머니

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소외감 관련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어머니와

아동 간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며 어머니와 아동 간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

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의사소통/신뢰감이 .80이었고, 소외감이 .69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들이 연구대상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도구의 Likert 척도를 수정하여

각각 6점 척도와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의 4, 5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 선

정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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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5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아동 애착

안정성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 225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203부가 회수

되었고, 그 중 질문지에 대한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19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은 24.3점,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은 19.4점, 자녀

특성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은 20.6으로 이를 5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1.9점~2.4점으로

중간수준부터 중간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자아탄력성의 평균이 58.1점으로 이를 6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4.2점으로 중

간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영역인 의사

소통/신뢰감의 평균은 34.2점, 소외감의 평균은 6.8점으로 이를 4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

면 3.1점과 1.7점으로 의사소통/신뢰감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외감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

인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성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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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 SD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 24.3 4.7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 19.4 5.2

자녀특성 스트레스 20.6 5.8

어머니 자아탄력성 58.1 9.3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의사소통/신뢰감 34.2 4.0

소외감 6.8 1.7

표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N=190)

다음으로, 각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신뢰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신뢰감과 부모 관련 스트레스(r = -.30,

p < .001), 부모-자녀 역기능적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r = -.60, p < .001) 그리고 자녀 특성관련 스

트레스(r = -.42, p < .0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영역인 소외감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소외감과 부모 관련 스

트레스(r = .27, p < .001), 부모-자녀 역기능적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r = .62, p < .001) 그리고 자

녀 특성관련 스트레스(r = .40, p < .0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관련 스트레스

를 많이 받으면 의사소통/신뢰감이 낮고, 소외감이 높아 어머니-아동 애착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r = .34, p <

.001)은 정적 상관을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r = -.18, p < .05)과는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어머니-아동 애착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과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어머니가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 1 2 3 4 5 6

1. 부모 스트레스 1

2.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 .44*** 1

3. 자녀 특성 스트레스 .26*** .66*** 1

4. 어머니 자아탄력성 -.42*** -.31*** -.25*** 1

5. 애착안정성_의사소통/신뢰감 -.30*** -.60*** -.42*** .34*** 1

6. 애착안정성_소외감 .27*** .62*** .40*** -.18* -.48*** 1

***p < .001, *p < .05.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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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변인간 상관계수는 모두 r = .70미만이었고, Durbin-Watson 계수는 2.02~2.03으

로 2에 근접하고 VIF는 1.00-1.78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고 분

석하였다.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

련 스트레스, 자녀특성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하여 단계적 방법

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을 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머

니의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을 3%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두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부모 관련 스트레스 -.08 -.10 -.02 -.03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38 -.53*** -.36 -.51***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03 -.05 -.02 -.03

어머니 자아탄력성 .08 .20**

R2 .37 .40

△R2 .03

F 36.52*** 31.01***

**p < .01, ***p < .001.

표 3. 애착안정성_의사소통/신뢰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190)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인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

스, 자녀특성관련 스트레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하여 단계적 방법으로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

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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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을 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부모 관련 스트레스 -.00 -.01 .00 .00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21 .63*** .21 .63***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00 -.01 -.01 -.00

어머니 자아탄력성 .00 .02

R2 38 .38

△R2 .00

F 36.28*** 28.59***

***p < .001.

표 4. 애착안정성_소외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19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의 문항평균은 1.9점에서 2.4점으로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의

양육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의 문항평균은 4.2점으로

1~6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

인 의사소통/신뢰감의 문항 평균은 3.1점으로 1~4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 보다 높은 수

준이었으며,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의 문항평균은 1.7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

다. 애착안정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경우 중간 수준 혹은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노지영, 황혜신, 2012; 문소현, 2009;

양애경, 2006; 황현주, 정옥분, 2006). 애착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유아 대상 연구결과는 중간 수준 혹은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의 애착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을 살펴본 경우와 연구대상의 차이와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관되게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결과 역시 중간 수

준 혹은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김춘경, 2016; 김

희경, 김성훈, 2018; 배지아 등,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애착안정성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및 애착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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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혜진,

2005; 장영애, 박정희, 2009; 황현주, 정옥분. 2006; Baraiter & Noack, 2007; Easterbrooks et al.,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는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가 중요해지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Dwyer, 2005). 영유아기 애착안정성

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그 중요성으로 이 시기 어머니들의 요구 및 어려움을 반영한

다양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어머니의 요구

에 맞춘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이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를 대상으

로 이 시기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쳤고,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에는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

레스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머니

와 아동의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으며,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노지영, 황혜신, 2012; 이경혜, 2002; 장영애, 박정희,

2009; 한태숙, 2008).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

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하

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면 영유아기 어머니와는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차이로 인해 일관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영유아의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노지영, 황혜신, 2012),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장영애, 박정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 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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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아동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 어려움이 어머니-아동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

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자녀의 발달특성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

석해 볼 수 있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에 접근하는 연령도

낮아지면서(매일경제, 2019), 부모는 자녀와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

히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대화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

아지고 있다(최영인, 2017). 급격한 사회 변화와 아동의 빠른 신체적 성장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

는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양육 관련 스트레스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중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나눠서 살펴보거나 돌봄 관련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지만, 초

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

용 관련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민감하게 측정하여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및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 문제 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고혜진, 2005; 이진화, 강은진, 2014). 자아탄력적인 어머니는 자녀를 양

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직면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적 사건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응능력을 보인다. 즉, 자아탄력적인 어머니는 가족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자녀양육, 가사부담 등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자아탄력적이지 않은

어머니보다 잘 견뎌낸다. 자녀의 발달 및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면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변화시켜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자아탄력성을 고정적인 성격특성을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역경,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아의 기능과 수행을 유지하거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능력으로 보는 입

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

는 방안을 고민한다(Cicchetti & Rogosch, 1997; Garmezy & Rutter, 1985).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언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에 이러한 내용이 보강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윤난호 등, 2018).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연구대상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처럼 본 연구 결과

는 일반가정 어머니, 특히 일반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함께 양육스

트레스 중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후기 또는 청소년기 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이 시기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교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01

과 함께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에 재학 중 4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 및 자녀

연령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질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 진 것으

로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객관

적인 측정을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및 면접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어머니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아동의 관계를 측정하는 애착

안정성의 하위 영역별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위 영

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대상 선행연구의 부족과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의 가능성 등으로 그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 이외의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애

착안정성의 하위 영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 결혼만족도 등의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및 복합적 모형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탐색해 본 점과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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